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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consist in the investigation into the pants wearing practices 

and preference with arthritis patient of aged female and the gathering of basic data to 

help to their clothing lifestyle.

  For this study, personal interviews were carried out with 124 arthritis patients of aged 

female over 65 year old and data analysis were done with SPS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that on pants wearing practices with the subjects of aged 

female arthritis patient showed that many persons experience inconvenience for both knees 

and the wearing of knee protectors which use a purpose of a reducing pain such as they 

feel inconvenience of knee showed a high rate of 79.8% during winter. They purchased the 

pants with much space in the knee part or span trousers in consideration of knee 

protector wearing. When they purchase the pants, they attached great importance to the 

convenience or activities during their wearing period, prices, and the pants which were 

wide at the thigh, narrow at the pants hole, hanging down to the anklebones, and setting 

over the waistline as for the pants' waist position. The arthritis patients who felt 

uncomfortable at knees paid attention to the excellent materials at keeping warmth and 

with good flex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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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재의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여러 나

라들보다 짧은 시간 안에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구가 이처럼 고령화 되면서 

만성질환 유병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45

세 이상에서 관절염 유병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노년층에서 나타나는 만성질환 중 1위도 관절

염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1) 

이러한 만성질환은 노인들의 일상생활활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되도록 만들고 

있으며, 점점 더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처럼 노인들의 노화에 따른 신체적 기능의 저하와 

만성질환 및 장애의 출현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

도 현재의 노인의복에 대한 연구는 건강한 노인들의 

의생활실태 조사와 이들을 위한 디자인 개발위주의 

연구만이 있으며, 소수의 기능복 개발과 관련된 선

행연구들은 편마비 장애가 있는 노인2), 와상노인
34)5)6), 치매노인7) 등에 대한 환자복 중심의 성능분석 

및 실태조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조사대상자가 대개 타인의 도움으로 의생활을 영위

하는 질환자들이기 때문에 기능성검사 역시 이들의 

의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통해 조사된 결과만

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관절염질환자들이 요구하는 의복은 착탈

의시 통증을 경감시키면서도 스스로 의복을 입고 벗

을 수 있고, 건강한 노인들의 의복과 디자인상의 차

이가 없는 의복임을 감안할 때(한승희, 2008)8) 이들

을 위한 의복연구는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년여성 관절염질환자를 대상

으로 이들이 주로 착용하고 있는 바지의 구매행동, 

기능적인 디테일, 선호하는 소재, 디자인, 요구사항

을 알아 그들의 의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적 

자료를 수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첫째, 노년 여성 관

절염질환자의 바지착용실태 및 구매행동에 대하여 

알아보고 둘째, 무릎보호대의 착용과 선호하는 바지 

유형을 알아보는데 있다.

Ⅱ. 이론적 배경

  많은 노인 인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츰 노년 

장애를 겪게 된다. 나이가 들수록 보행, 착탈의, 식

사, 배뇨, 목욕 등의 일상 동작이 어려워지고 스스

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약해지며, 치매나 뇌졸중과 

같은 신경정신질환을 앓는 경우가 빈번해 지고 있

다. 게다가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해 불구가 

되거나 회복될 수 없는 병리적 변화가 생기고 재활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관리가 필요하

다. 만성질환자는 그들의 건강문제가 통제는 되지만 

완치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신체적·심

리적·사회적 문제를 일평생 지니게 된다.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는 암,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호흡기

계 질환 등이 있는데 최근에 관절염은 다른 근골격

계 질환과 더불어 성인에게 나타나는 장애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조유향, 1992)9) 보건

복지부(2005)10)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노인의 

90.9%가 본인이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

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관절염을 

포함한 만성질환자 노인은 일상생활수행의 제한을 

가장 힘든 일로 여기고 있었다.  

  만성질환 환자들 중 특히 침상노인의 의복문제는 

침상노인을 간호하는 가족이나 간병인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들의 입장도 고려한 의복설계

가 필요하다. 김혜경(1999)11)은 침상 노인용 의복의 

경우 의복 착탈에 대한 문제점, 착의시 불쾌감에 대

한 문제점, 체온조절이 쉬운 의료개발의 문제점 등

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증의 환자인 경우 간병인이나 

환자를 도와줄 수 있는 의복 등이 필요하며, 스스로 

의복을 입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 옷을 갈아입히기 

쉽도록 뒤트임이 있는 의복이 좋다고 하였다. 홍나

영(1999)12)은 서울과 경인지역에 위치한 노인 전문 

요양기관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간병하는 간병

인을 대상으로 이들이 간병하고 있는 노인들의 생활

실태와 의복요구를 조사하였다. 노인전문 요양시설

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의복은 상하분리형 일반 

환의이며, 간병인들 대부분이 기능성 의복이 필요하

며, 소재에게 가장 요구되는 기능은 쾌적감이라고 

응답하였다. 선호하는 디자인에 대해 상의는 칼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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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라운드형에 앞 전체트임, 커프스 처리가 되지 

않은 셔츠소매에 7부정도의 길이, 패스너는 큰 단

추, 하의는 트임 없이 전체를 고무줄 처리한 허리, 

발목길이, 패스너는 고무줄이나 끈매기라고 응답하

였다. 김순분(1991)13)은 편마비 노인의 운동능력과 

의복의 디자인 및 착탈동작을 연구한 결과 편마비 

노인의 정상수지력이 건강한 노인의 수지력에 비해 

많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착탈은 세면 및 몸

단장 다음으로 자립이 어려운 문제였으며 착탈의 동

작중 넥타이매기 가장 어렵고, 터틀넥크, 긴소매, 커

프스 단추여밈, 끈매기여밈, 열린지퍼여밈, 바지허리 

전체 벨트형 등의 디자인 역시 착탈의를 어렵게 만

든다고 하였다. 류은정 등(2006)14)도 치매환자들의 

의복행동 특성을 파악하였는데 치매정도가 심할수록 

일상생활동작의 자립도가 낮고, 그 중에서 ‘세면과 

목욕 및 몸단장하기’와 ‘옷 입고 벗기’의 자립도가 

낮으므로, 치매환자의 착탈의 행동은 간병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만성질환 환자들의 의복용 소재에 대한 선행연구

로 홍나영․지윤영(2000)15)은 쾌적성과 안정성에 중

점을 두어 와상노인을 위한 소재로는 면100%가 좋

고, 동작이 자유로운 치매노인을 위한 소재로는 면/

폴리우레탄의 비율이 97.1%:2.3%가 신축성이 우수

하고 강도가 비교적 높아 좋다고 하였다. 홍나영

(1999)16)은 간병인의 74%가 환자의 의복용 소재로 

쾌적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땀을 잘 흡수하

고, 정전기나 보푸라기의 발생이 없고, 촉감이 부드

럽고, 바람이 잘 통하고, 가볍고, 세탁 후 줄어들지 

않는 소재를 선호한다고 하였다. 최혜선(2002)17)은 

와병중인 노인들에게는 신체표면의 오염, 피부에 배

뇨물 흡착, 요실금 등의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생리적인 쾌적성과 안정성이 좋은 소재를 선택하고, 

신경통질환이 있는 노인에게는 정신성 발한이 많으

므로 습윤이나 발한에 대한 대응책으로 흡습성과 흡

수성이 좋은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

였다. 이상과 같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을 

위한 의복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한 소재는 주로 면

100%와 면/폴리우레탄 혼방 직물이다. 특히 거동을 

거의 할 수 없는 환자의 경우 주로 면100%가, 편마

비환자나 관절염질환자처럼 거동은 할 수는 있으나 

거동에 불편함이 있는 환자의 경우 주로 면과 폴리

우레탄이 혼방된 직물이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만성질환 중 한가지인 관절염은 주로 체중부하 관

절을 침범하여 통증과 기능장애를 초래하고 일상생

활을 어렵게 만들며 이러한 상황은 노인들이 주위 

사람의 도움을 필요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들에게 수

치심을 유발시키는 동시에 이들이 사회적으로 독립

적이지 못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든다.(김문

호, 2004)18) Dallas와 White(1982)19)는 많은 동작들

이 필요한 옷입기 동작은 관절염질환자에게 매우 고

통스럽고 수행불가능 것 일수도 있다고 하였다. 옷

입기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어깨, 팔꿈치, 손목, 

손의 통증이었고, 둘째로 팔다리에 기력이 없는 것, 

셋째로 영구적으로 관절이 변형된 것이었다. Naomi 

Reich와 Patricia Otten(1991)20)은 관절염질환자 중 

50%가 스스로 옷을 입을 때 통증을 동반한 어려움

을 겪고 있으며, 25%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

다고 대답하였다. 한승희(2008)21)는 신체 중 가장 

불편해하는 부위를 무릎이라고 응답한 관절염질환자

는 바지와 팬티의 착탈의가 불편하다고 응답하였고, 

손가락부위가 불편하다라고 응답한 관절염질환자는 

바지와 셔츠/블라우스의 착탈의를 불편하게 인식하

고 있었으며, 이들은 특히 하의류 중  바지통에 다

리 끼우고 뺄 때와 바지를 엉덩이 위로 올릴 때의 

항목에서는 통증도 함께 동반하고 있다고 하였다. 

관절염환자들은 이러한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

법의 하나로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다.22)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 

  선행연구23)에 따른 관절염질환자의 의복불편조사 

결과 관절염질환자 중 노년여성이 의복 착탈행동을 

힘들게 여겼으며 특히 무릎부위를 가장 불편해 하면

서 바지의 착탈에 통증과 불편함을 같이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노년여성 관절염질환자를 대상으로 바지 

착용실태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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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사대상자는 관절염 진단을 받고 병원을 통원

중인 65세 이상의 노년여성으로, 조사대상자 총 

124명 중 65세~69세 73.4%, 70세 이상이 26.6%

이었다.  

  2.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조사대상자가 노년인 점을 감안하여 문항을 읽어

주면서 체크하는 직접면접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예비조사는 2006년 7월 20일~2006년 7월 

25일까지 K종합병원 관절․류마티스센터 로비에서 실

시하였으며, 본 조사는 2006년 8월 10일 ~ 2006년 

8월 31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150부를 수집하고 내용이 불충분한 설문지를 제외

한 124부를 자료로 사용하였다.

  3. 조사내용 및 자료분석

  본 설문은 바지의 일반적 착용, 구매행동, 선호도 

및 요구도를 조사하고자 이혜진(2002)24)의 연구를 

참고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일반적 바지 착용 및 구매행동에 

관한 내용 5문항, 바지 구매 기준의 중요도에 관한 

내용 9문항, 무릎보호대 관련 바지착용실태에 관한 

내용 6문항, 선호하는 바지 디자인에 관한 내용 4문

항, 선호하는 소재에 관한 내용 10문항이다. 또한, 

조사대상자가 노년이므로 바지에 대한 불편사항과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항목 N(%)

불편한 무릎

양쪽 무릎  53(42.7)

오른쪽 무릎  49(39.5)

왼쪽 무릎  22(17.1)

무릎 외 하반신

불편부위

없음 64(51.6)

발목, 발가락 42(33.9)

고관절 18(14.5)

바지 입는 자세

아무것도 기대지 않고 서서 입는다 45(36.3)

벽에 의지해서 서서 입는다 2( 1.6)

침대나 소파에 앉아서 입는다 42(33.9)

방바닥에 앉아서 입는다 35(28.2)

합 계 124(100.0)

요구사항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연구자가 

항목별로 적어 넣는 방법으로 면접설문을 실시하였

다. 자료의 분석은

  SPSS를 12.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 특성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양쪽 무릎 

모두가 불편한 사람이 42.7%, 오른쪽 무릎이 불편

한 사람이 39.5%, 왼쪽무릎이 불편한 사람이 

17.1%이다. 이는 관절염의 경우 관절이 대칭적으로 

아프며, 특히 자주 사용하는 오른쪽 무릎의 발병이 

높다고 한 김문호(2004)25)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무릎 외 하반신 불편부위로는 발목과 발가락이 

33.9%로 많았으며, 고관절은 14.5%로 조사대상자

의 총 48.4%가 두 군데 이상의 불편한 부위를 가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릎이 불편한 노년여성 관절염질환자는 침대나 

소파에 앉거나(33.9%) 방바닥에 앉아서 바지를 입

는 경우(28.2%)가 총 62.1%로 나타나 서서 입는 경

우(37.9%)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따라서 바지

를 입고 벗는 동작이 앉아서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

아 이들의 의복을 개발함에 있어서 이러한 동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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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바지 착용실태 및 구매행동

 1) 바지 착용 및 구매행동

  노년여성 관절염질환자의 바지 착용 및 구매행동

은 <표 2>과 같다. 

  바지 착용은 매일 입는다가 61.3%, 1주일에 4~5

일정도 입는다가 35.5%로 나타나 노년여성 관절염

질환자는 바지를 주로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 중 노인들이 현재 착용하고 있는 의복을 알아

본 연구결과 봄/여름은 블라우스, 셔츠, T셔츠와 바

지, 가을/겨울에는 스웨터나 조끼와 바지 등 활동적

인 의복을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

하고 있다(ユニバーサルファッション, 2005)26). 특

히, 아직도 바지 구매는 자신이 직접 한다는 응답이 

84.7%로 압도적이었으나 착용을 안 해보고 구입하

는 비율도 21.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바지 착용 및 구매행동  

내 용 N(%)

바지 착용 횟수

매일 76( 61.3)

1주일에 1일 정도 0(   0)․
1주일에 2~3일 정도 4(  3.2)

1주일에 4~5일 정도 44( 35.5)

총 계 124(100.0)

바지 구매치수

본인의 허리에 맞는 바지 48( 38.7)

본인 허리치수보다 한 치수 큰 바지 67( 54.0)

본인 허리치수보다 두 치수 큰 바지 9(  7.3)

총 계 124(100.0)

큰 치수 구입하는 이유

전체적으로 편안해서 58( 76.3)

입고 벗기 편안해서 10( 13.2)

배가 편안해서 8( 10.5)

총 계 76(100.0)

바지 구매자

자신이 직접 105( 84.7)

가족  19( 15.3)

총 계 124(100.0)

착용 해본 후 구매

그렇다 97( 78.2)

아니다 27( 21.8)

총 계 124(100.0)

  바지 구매치수는 본인의 허리치수보다 한 치수나 

두 치수 큰 바지를 산다는 응답이 61.3%로 나타났

다. 그 이유에 대해 전체적으로 편안해서, 입고 벗

기 편안해서, 배가 편안해서라고 응답하여 전반적으

로 편안함 때문에 본인의 허리치수보다 한 두 치수 

큰 바지를 구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0대의 여성

은 바지치수 선택 시 기준으로 삼는 자신의 신체부

위를 엉덩이둘레(41.5%), 허리둘레(31.4%)라고 하

였으며(김세영, 2005)27), 50~60대는 바지치수를 ‘보

통으로 입는다’가 가장 많았으나 70세 이상에서는 

‘크게 입는다’가 63.1%로 가장 많다고 하였다(김경

아, 1995)28). 

  즉, 노년여성들은 가령에 의한 복부비만 및 전체

적인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허리둘레보

다 더 큰 치수를 구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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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바지 구매 기준

  무릎이 불편한 노년여성 관절염 질환자가 바지를 

구매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을 <표 3>에 제시

하였다. 바지 구매 기준을 5점 만점 척도로 살펴보

면 바지를 입고 있는 동안의 편안함, 즉 활동성을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가격을 

중요하다고 여겼으며, 입고 벗기의 쉬움도 중요하게 

여겼다. 여혜린․권영숙(2005)29)은 노년 여성은 ‘디자

인’(47.5%)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그 다음이 

‘사이즈’ (33.3%)를 고려하고 ‘착용감 및 맞음새’와 

‘가격’은 고려정도가 낮게 나타나 일반 노년여성들

과 노년여성관절염질환자는 의복을 구매함에 있어서 

그 기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의복을 제작함에 있어서도 편안함과 입고 

벗기의 쉬움에 주의를 기울여 관절염질환자들이 원

하는 바지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 바지 구매 기준의 중요도

바지 구매 기준
중요도

M. S.D

   바지 소재의 디자인(색상, 무늬 등) 3.54 0.55 

   기타 바지 디자인(포켓, 지퍼, 고무줄 등) 3.54 0.74 

   바지 허리높이 3.31 0.66 

   바지 길이 3.39 0.76 

   바지 통 3.60 0.75 

   바지 맞음새(외관) 3.65 0.66 

   바지 가격 4.05 0.62 

   바지 입고 있는 동안의 편안함(활동성) 4.28 0.55 

   바지 입고 벗기의 쉬움 4.00 0.79 

<표 4> 계절별 무릎보호대 착용정도
N(%)

계절 매일
1주일에 

1일 정도

1주일에 2~3일 

정도

1주일에 

4~5일 정도
착용안함

봄/가을 ․ 29(23.4) 45(36.3)  2( 1.6) 48(38.7)

여름 ․ 29(23.4) 15(12.1) ․ 80(64.5)

겨울 ․ 29(23.4) 49(39.5) 21(16.9) 25(20.2)

  3. 무릎보호대 착용실태

  일반 관절염질환자의 의복불편조사에서 무릎보호

대의 착용으로 인한 의복수선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년여성 관절염질환자들이 어느 정도로 무

릎보호대를 착용하며 의복과의 상관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1) 계절별 무릎보호대 착용횟수

  노년여성 관절염질환자는 계절별 무릎보호대 착용

에 대해 23.4%가 모든 계절에서 1주일에 1회 정도

는 무릎보호대를 착용한다고 하였으며, 겨울에는 

79.8%가 1주일에 적어도 1일 정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무릎보호대가 관절염질환자에게 널리 이용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릎보호대는 여름에 착용률이 가장 낮으며, 겨울

에 착용률이 가장 높아 계절의 특성이 착용정도를 

크게 좌우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계절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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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보호대의 종류를 다르게 사용하는가라는 질문에

서는 모두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을 하여, 계절에 

상관없이 한 종류의 무릎보호대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노년여성 관절염질환자는 높은 무릎보호대 착

용률(79.8%)을 보이고 있으므로 바지 원형 제작시 

무릎보호대 착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무릎보호대 선호디자인

  무릎보호대로 어떤 디자인을 선호하는가라는 질문

에 대해 응답자의 56.5%가 입는 원통형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무릎을 둘러서 감싸는 무릎보호대를 선호

하는 비율도 17.7%에 달했다.<표5>

 3) 무릎보호대 착용을 감안한 바지구매 경험 

  무릎보호대 착용을 감안하여 바지를 구매한 적이

<표 5> 무릎보호대 선호디자인 

① 입는 원통형 
② 무릎부분이 개방된 

원통형    

③ 무릎을 둘러서 

   감싸는 형 

무릎보호대 

유형

N(%) 70(56.5) 7(5.6) 22(17.7)

  * 미착용 : 25(20.2)

<표 6> 무릎보호대 착용을 감안한 바지구매 경험
N(%)

내용 N(%)

무릎보호대 착용을 감안한 바지구매 

경험

있다 30( 24.2)

없다 94( 75.8)

총 계 124(100.0)

있는 경우, 구매한 바지 종류

무릎부분의 여유량이 넓은 바지  25( 83.3)

스판 바지 5( 16.7)

총 계 30(100.0)

있는가라는 질문에 24.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

며, 그 내용으로는 무릎부분의 여유량이 넓은 바지

(83.3%), 스판바지(16.7%)를 구매하였다고 응답하

였다. 따라서 바지원형 개발시 무릎보호대의 착용을 

감안하여 무릎부위와 바지부리부위의 여유량을 설정

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4. 바지 특성의 선호도

  선호하는 바지특성은 바지형태와 바지소재에 관해

서 알아보았다.

 1) 바지 형태 선호도

  선호하는 바지형태는 바지허리위치 및 여밈형태와 

바지통, 바지길이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선호하는 바지허리 위치는 허리둘레 위가 75.8%

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노년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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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형적 특성인 복부부분의 비만으로 인하여 허리둘

레의 의미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 현상이라고 보

여 진다. 

  선호하는 바지여밈 형태는 지퍼와 고리만 달린 허

리가 78명(62.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체 고무줄 허리가 25명(20.2%)를 차지하였다. 지

퍼와 옆부분 고무줄허리는 14명(11.3%), 지퍼와 뒷

부분 고무줄 허리는 7명(5.6%)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바지통은 허벅지부분은 넓고 바짓부리는 

좁은 바지(70.2%)로 나타났으나(표 27), 임재린

(2005)30)의 연구에서는 일자형바지가 54.3%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김경아(1995)31)의 연구에서도 

일자바지와 통이 넓은 바지를 선호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노년기 여성들의 신체적 특성으로 인하여 

<표 7> 바지 형태 선호도
 N(%)

N(%)

허리 위치

허리둘레 위 94(75.8)

허리둘레 28(22.6)

배꼽 2( 1.6)

배꼽 밑 0( 0.0)

총계 124(100.0)

바지여밈

지퍼와 고리 78(62.9)

전체 고무줄 25(20.2)

지퍼와 옆부분 고무줄 14(11.3)

지퍼와 뒷부분 고무줄 7(5.6)

총계 124(100.0)

바지통

일자형 33(26.6)

통이 전체적으로 넓은 바지 4(3.2)

허벅지 부분은 넓은 

바짓부리는 좁은 바지
87(70.2)

총계 124(100.0)

바지길이

봄/가을 여름 겨울

복사뼈 길이 103(83.1) 1(0.8) 124(100.0)

7부 길이 21(16.9) 34(27.4) 0(0.0)

무릎 밑 길이 0(0.0) 84(67.7) 0(0.0)

무릎 위 길이 0(0.0) 5(4.0) 0(0.0)

총계 124(100.0)

활동에 불편함을 피하고 동시에 신체의 곡면을 덮기 

위하여 바지통이 넓거나 일자바지를 선호하기 때문

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가 상이한 이유

는 바지통에 여유가 많으면 관절염이 심한 노년여성

은 건강한 노년여성보다 활동에 불편을 더 크게 느

끼기 때문이다. 또한 아래로 좁아지는 형의 바지는 

날씬해 보인다는 이유에서 중년여성들도 가장 선호

(80.3%)하였는데(김세영, 2005)32), 비만체형이 주를 

이루고 있는 관절염질환자들의 심리도 그와 같다고 

여겨진다. 

  한편, 건강․생활과학연구소(1999)33)에서는 노년기

의 신체변화현상에 따른 의복선택에서 배가 나온 체

형 즉 비만체형은 풍성한 스타일의 페그톱 팬츠(peg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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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ts)나 배기 팬츠(baggy pants) 등이 좋다고 하

였으나 이는 신체적 결함만을 감추려 하고 기능적인 

면을 생각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선호하는 바지길이는 봄/가을(83.1%)과 겨울

(100.0%)은 복사뼈길이의 바지를, 여름에는 무릎 밑 

길이(67.7%)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재린

(2005)34)의 결과에서도 발목정도가 62.6%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7~8부 정도가 22.3%, 무릎

정도가 10.8%였고, 무릎아래(4.3%)는 거의 선호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바지 소재 선호도

  바지 소재 선호도에 대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무릎이 불편한 관절염질환자는 보온성이 뛰어난 소

재, 신축성이 좋은 소재, 가벼운 소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용 소재로 국한

하여 소재의 선택기준을 질문한 여혜린・권영숙

(2005)35)은 하의에 있어서 신축성(27.1%)과 보온성

(22.8%)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하였으며, 임재린

<표 8> 바지소재 선호도

바지 소재
선호도

M. S.D

   신축성이 좋은 소재 4.10 0.67 

   가벼운 소재 4.02 0.52 

   구김이 적은 소재 3.93 0.76 

   질기고 내구성이 좋은 소재 3.67 0.66 

   촉감이 좋은 소재 3.38 0.68 

   땀의 흡수가 뛰어난 소재 3.56 0.67 

   통기성이 좋은 소재 3.38 0.63 

   세탁이 용이한 소재 3.90 0.71 

   보온성이 뛰어난 소재 4.33 0.66 

<표 9> 바지 부위별 불편사항 N=124;(다중응답)

불편 사항 N(%)

밑위길이 짧거나 길어 불편 48(29.1)

둘레

허리둘레와 다른 둘레 맞추기가 어려움 42(25.5)

엉덩이둘레가 크거나 작아서 불편 31(18.8)

배둘레 부족 28(17.0)

디테일

지퍼가 안에 숨어있고 작을 때 불편 5( 3.0)

훅이 잘 풀어짐 7( 4.2)

허리고리 때문에 옆구리 통증 4( 2.4)

총 계 165(100.0)

(2005)36)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연구 결과에 의

하면 노년기 여성이 선호하는 소재로는 신축성 있는 

것 56.4%, 부드러운 것 31.4%의 순으로 나타나 무

릎이 불편한 관절염질환자는 일반 노인보다 신체보

호를 위한 보온성의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의 1차 설문에서 관절염질환자의 의복 요

구점에서도 신축성소재와 경량소재의 요구점이 있었

으므로 의복 제작 시 소재부분에 반영해야할 사항이

라고 볼 수 있다.

  5. 바지 부위별 불편사항

  바지 부위별 불편사항에 대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바지의 부위별 불편사항에 대한 주관적 응답

에서는 밑위길이에 대한 불편함과 요구점이 가장 높

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배

둘레부위의 부족으로 복부부분의 둘레부위에 대한 

불편함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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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노년여성 관절염질환자

들은 앉아있을 때의 복부부분의 여유량과 당김이 없

는 밑위길이를 요구하고 있지만 복부부분의 둘레항

목들은 자신이 직접 구매하면서 충분히 여유있는 치

수를 구입하고 있어서 밑위길이에 대한 불편함 보다 

적은 응답률을 보였으리라 사료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년여성 관절염질환자를 대상으로 바

지 착용실태와 선호도를 조사하여 그들의 의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적 자료를 수집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조사방법은 설문지법을 사용하였고, 조

사대상은 관절염을 진단받은 65세 이상의 여성으로 

총 124부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를 사용하

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여성 관절염질환자는 양쪽 무릎이 모두 

불편한 비율이 높았으며, 그들은 침대나 소파에 앉

거나 방바닥에 앉아서 바지를 입고 벗는 비율이 높

았다.

  둘째, 노년여성 관절염질환자는 바지의 착용률이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편안하다’라는 이유로 본인의 

허리보다 한 치수 큰 바지를 구매하며 자신이 직접 

입어본 후 구매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바지를 입

고 있는 동안의 편안함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으며, 

그 다음으로 가격, 입고 벗기의 쉬움을 꼽았다. 

  셋째, 무릎불편에 따른 무릎보호대의 착용률

(79.8%)이 높았으며, 24.2%는 무릎보호대의 착용을 

감안하여 무릎부분의 여유량이 넓은 바지(83.3%)와 

스판바지(16.7%)를 구매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넷째, 노년여성 관절염질환자는 바지형태 선호도

에서 허리둘레위의 허리위치, 지퍼와 고리로 된 바

지여밈, 허벅지 부분은 넓고 바짓부리는 좁은 바지

형태와 바지길이로는 봄과 가을․겨울에는 복사뼈길

이가 여름에는 무릎 밑 길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선호소재로는 보온성이 뛰어나고 신축성이 

좋으면서 가벼운 소재로 나타났다. 

  다섯째, 바지 부위별 불편함으로는 밑위길이와 복

부부분의 둘레부위에 대한 불편함이 많다고 응답하

였다.

  즉, 노년여성 관절염질환자를 위한 바지패턴 설계

시에는 앉아서 착탈의를 행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허리 개구부 부분의 적절한 여유량과 가장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무릎부위의 무릎 보호대 착용을 감안한 

무릎부분의 여유량을 고려해야하며, 밑위길이와 복

부부분의 충분한 여유량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소재의 선택에 있어서도 특히 보온성에 중점을 두고 

신축성, 경량소재를 사용한 의복 제작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스스로 병원을 통원하고 있는 관절염질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거동이 불편한 관

절염질환자들의 의복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앞으로 만성질환자들을 위한 의복

행동, 디자인, 패턴연구가 진행되는 기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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